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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It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155 mothers with preschoolers aged 3 to 4(83 boys and 72 girl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warmth/acceptance and rejection/restriction. Additionally, preschoolers’ tempera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al efficacy and dissatisfaction. Furthermor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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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arental effic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activity level

and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mproving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eeds to be emphasized in design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enhancing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Key Words：유아의 기질(preschoolers' temperame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

I.서 론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자

환경으로 아동의 인성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는 존재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

적인 행동으로 생후 초기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Doh, Shin, Kim, Park, & Na, 2012; Rohner,

Hahn, & Rohner, 1980;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특히, 부모의 온정이나 애

정과 같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Chun,

1992), 자아존중감(Menon, Tobin, Corby, Menon,

Hodges, & Perry, 2007; Park, Choi, & Park,

2000), 자아탄력성(Chung, Kim, & Ha, 2012) 및

학업성취도(Bronstein, Ginsberg, & Herrera, 2005;

Kim, 2002) 등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고, 거

부 및 통제와 같은 특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

(Kim & Doh, 2001)이나 우울 및 불안(Lee &

Hyun, 2008)과 같은 부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

육행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온 반

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Choi, 2005;

Ha & Seo, 2010;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특히 생후 초기 6년은 아동의 신체, 인지

및 정서․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

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양육의 중요성이 강

조된다는 점에서(Bornstein, 2002), 유아의 부모

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의 선행 변인에 대한 학

문적 관심이 제기된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들에 대한 연구

는 Belsky(1984)의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이 발표된 이후 좀 더 활발히 수행되어 왔

는데, 그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가 지내온 과거의 발달사, 인성, 및 현재의 상

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들도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아동의 특성이나 어

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 요인이 양육행동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Barber, 1998; Lerner & Galambos, 1985; Powell,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건대,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로 유

아 개인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특성 가운

데 하나인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

차로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3

- 103 -

로 보인다(Putnam et al., 2002).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다.

아동의 유전적이고 타고난 기질적 특성은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Belsky, 1984; Shin, 2011), 대체로 아동의 긍정

적인 정서성은 반응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었

고(Oh, 2006), 적극적이고 자기규제를 잘하는 기

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

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Sanson, Hemphill, &

Smart, 2004). 반면,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은 통제적, 거부적 또는 무반

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Lim, 1994; Hemphill & Sanson, 2000),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기질적 특성은 과보호

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Aunola & Nurmi, 2005; Olsen, Yang, Hart,

Robinson, Wu, & Nelson, 2002;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 또한, 유아

의 기질 중 주의 집중성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나 애정과 관련성이 있었고, 활동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지시/통제 및 거부/적대와 관련

이 있었다(Lim & Park, 2001). 이상과 같이 아동

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긍정적으로 양육되기 쉬우며,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좌절감

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인 양육을 이끌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요구가 많

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오히려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다 기술적으로 발달시켜 부모로 하여

금 더욱 반응적이고 민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수행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은 까

다로운 영아의 울음에 대해서 더 반응적이고 보

호적인 행동을 나타내었으며(Yoo & Park, 1992),

짜증을 많이 내는 까다로운 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하였다(Crockenberg, 1986).

이 외에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Plomin

& Daniel, 1984). 이처럼 비일관적인 연구결과

들은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유아의 또

다른 특성이나 부모 관련 요인에 의해 매개 또

는 중재될 수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의 선행 변인 중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

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가 강조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라는 개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

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능력

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양육효능

감은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

는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5; Teti & Gelfand, 1991).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 반응적, 온

정적이고 비처벌적이거나 자녀를 감독하는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Desjardin, 2003; Leerkes

& Crokenberg, 2002). 즉,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 부모는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보

였다(Hyun, 1994; Moon, 2001).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애정적인 양육행동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Moon, 2001), 자녀와의 놀이상황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

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관적으

로 양육하였다(Mondell & Tyler, 1981).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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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는 강압적이고 통

제적으로 훈육할 가능성이 높았으며(Ahn, 2001;

Kim, 2005; Teti & Gelfand, 1991), 자녀의 요구

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Lerner & Galambos, 1985).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습득, 부

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

력,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려는 노력 및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다

(Coleman & Karraker, 1997). 이처럼 양육효능

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

에 대한 개입과 중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을 다루었는데, 몇몇 연구들은 또한 유아의 기질

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하

며 양자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서, 유아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고 사회성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Kim &

Lee, 2011; Moon, 2005). 유아기 이외의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영아의 생리적 규

칙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높았으며(Jung,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

였다(Choi, 2005). 이 외에, 자녀의 기질을 까다

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자녀를 기질적

으로 까다로운 아이로 인식할수록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utrona &

Troutman, 1986). 이와 같이 양자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기는 하나, 유아기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은 서로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Abidin(1990)은 아동 특성 자체보다도 양육자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몇몇

연구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변

인들이 양육효능감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2005)에서, 아동의 기질은 양육효

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

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우울, 가

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

기도 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이 외

에도,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을 이끈다는 연구결과

(Oh, 2006) 역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

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

질과 양육효능감 간의 경로를 다룬 연구들은 주

로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생후 초기에 속

하는 유아기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선행 관련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

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어머

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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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

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Figure 1> Linking preschoolers’ temperament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roug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Ⅱ.연구방법

1.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M = 46.87개월, SD

= 4.64개월)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

행중인 단기종단연구에 참가중인 155명의 어머

니들이 참가하였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

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Naughton, Mann,

Tempest, Kemp, & Maguire, 2011)에 근거하여

아동행동문제의 예방적 측면에서 이 시기 유아

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

히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75.5%(117

명), 만 4세가 24.5%(38명), 성별은 남아가 53.5%

(83명), 여아가 46.5%(72명)이고, 출생순위는 첫

째가 54.2%(84명), 둘째가 41.3%(64명), 셋째 이

상이 4.5%(7명)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39

세가 46.5%(72명), 30-34세가 23.9%(37명)이었

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47.1%(73명),

30-34세가 37.4%(58명)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9.0%(76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 및 대

학교 중퇴가 21.3%(33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

학교 졸업이 41.9%(6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5.8%

(40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7.4%(58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6.1%(25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2%(22

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36.8%

(57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9.0%(45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1.0%(17

명)이었다.

2.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

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

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

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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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Windle와 Lerner(1986)의 개정

판 기질차원 검사를 Suh와 Yi(2009)가 번안, 수

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적 기질(이하, 적응성)(9문항), 활발한 기질

(이하, 활동성)(12문항), 그리고 규칙적 기질(이

하, 규칙성)(9문항)의 3개 하위요인(총 3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

면, 적응성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

다.’, ‘대체로 명랑한 편이다.’ 등이, 활동성에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잠자면서 많이 움직인

다.’ 등이, 규칙성에는 ‘매일 밤 거의 일정한 시

간동안 잠을 잔다.’, ‘매일 대체로 같은 양의 음

식을 먹는다.’ 등이 포함된다.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각각 .80, .68, .81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경우는

.71이었다.

2)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Kim(2008)이 수정․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SOC는 인지

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9문항)의 두 가

지 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본 척도를 사용한 연구자들에 의해 번

역된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은 원척도상으로

는 ‘부모로서의 불만족감(parental dissatisfaction)’

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이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하, 불

만족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

는 효능감은 ‘부모 역할은 할 만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된

다.’, ‘나는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등을, 불만족감은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때때로 나는 우리 아

이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 ‘때때로 나는

어떤 것도 해낸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등을

들 수 있다. 효능감과 불만족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69과 .69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경우는

.79이었다.

3)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Kim(2003)의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Schaefer(1965)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수정․번안한 Park

(1995)의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온정․수용(10

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은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해 준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등을, 거부․제재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게

보기도 싫다고 말할 때가 자주 있다.’ 등을, 허

용․방임은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등을 들 수 있다. 온정․

수용,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등 각 요인별

로 산출된 Cronbach's α는 .83, .86 및 .76이었고,

전체 문항의 경우는 .86이었다.

3.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의 동의하에 2010년 12월

에서 2011년 12월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만

3-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년간

에 걸쳐 4차례 조사를 실시하는 단기종단연구

의 첫 번째 조사로서 실험실 방문조사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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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correlations among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Variables 1 2 3 4 5 6 7 8

Preschoolers' temperament

1. Adaptability -

2. Activity level .15 -

3. Regularity .06 -.15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4. Parental efficacy .31** -.29** .22** -

5. Parental dissatisfaction -.29** .26** -.21** -.51** -

Mothers’ parenting behavior

6. Warmth/acceptance .28** -.26** .22** .51** -.44** -

7. Rejection/restriction -.28** .20* -.08 -.30** .54** -.55** -

8. Permissiveness/neglect -.10 .07 -.16 -.15 .29** -.12 .22** -

*p < .05. **p < .01.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어머니들이

본교에 방문하여 직접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가한 155명의 어머니 모두가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

출하였으며, 각 변인에서의 성차 및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t-검정을 실시하

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양육

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아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

의성은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24～1.88)와 0.1이상(0.53～0.91)

을 보여 회귀분석의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Ⅲ.연구결과

1.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

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Table 1). 유아의 기질 가운데 적응

성은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와

각각 유의한 정적 및 부적 상관을, 활동성은 온

정․수용 및 거부․제재와 각각 유의한 부적 및

정적 상관을, 그리고 규칙성은 온정․수용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행

동 간의 관계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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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choolers’ temperament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Predictors
Warmth / acceptance Rejection / restriction Permissiveness / neglect

B β B β B β

Preschoolers' temperament

Adaptability .28 .32*** -.35 -.32*** -.09 -.10

Activity level -.33 -.32*** .32 .24** .06 .06

Regularity .12 .15* -.02 -.02 -.12 -.14

R2 .21 .14 .04

F(df) 13.58***(151) 8.12***(151) 1.82(151)

*p < .05. **p < .01. ***p < .001.

중 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허용․방임 간

의 관계를 제외하고 양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들

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온정․수용과는 정적으로, 거부․제

재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불만족감은 온

정․수용과는 부적으로, 거부․제재 및 허용․

방임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적응성과 규칙성은 효능감과는 정적으

로, 불만족감과는 부적으로, 그리고 활동성은

효능감과는 부적으로, 불만족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 중 적

응성(β = .32, p < .001), 활동성(β = -.32, p <

.001) 및 규칙성(β = .15, p < .05)이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이었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적응성(β = -.32, p < .001)과 활

동성(β = .24, p < .01)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이었다. 즉, 유아의 기질을 적

응적이고 활동성이 낮으며, 규칙적이라고 지각

할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이 온정․수용적으로 양

육한다고 응답한 반면,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 거부․제재적으로 양

육한다고 응답하였다. 유아의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 모두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3.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온정․수용적 양육에는 양육

에 대한 효능감(β = .39, p < .001)과 불만족감

(β = -.24,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

었으며, 그 설명력은 30%이었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불만족감(β = .52, p < .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9%였

다. 즉, 자신의 양육에 대해 효능감이 높고, 불

만족감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를 온정․

수용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불만족감이 높을

수록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지각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효능감과 불만족감 둘

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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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Predictors
Warmth / acceptance Rejection / restriction Permissiveness / neglect

B β B β B β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al efficacy .40 .39*** -.04 -.03 -.01 -.01

Parental dissatisfaction -.22 -.24** .60 .52*** .27 .29

R2 .30 .29 .09

F(df) 33.08***(152) 31.12***(152) 7.20**(152)

**p < .01. ***p < .001.

<Table 4> Preschoolers’ temperament predicting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 = 155)

Predictors
Parental efficacy Parental dissatisfaction

B β B β

Preschoolers' temperament

Adaptability .30 .34*** -.32 -.32***

Activity level -.29 -.28*** .32 .28***

Regularity .13 .16* -.13 -.15

R2 .20 .20

F(df) 13.77***(151) 12.32***(151)

*p < .05. ***p < .00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4.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효능감에는 유아의 적응성(β = .34, p < .001), 활

동성(β = -.28, p < .001) 및 규칙성(β = .16,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0%이

었다. 불만족감의 경우는 유아의 적응성(β = -.32,

p < .001)과 활동성(β = .28, p < .001) 순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0%이었

다. 즉,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과 규칙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높은 반면,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았다. 그러나 유아의 규칙성은 어머니의 불만족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4).

5.유아의기질과어머니의양육행동간의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

건들, 즉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등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충족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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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01.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regularity

and mothers’ warmth/acceptance

우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제외하

고, 총 7가지였다. 이어서 Baron과 Kenny가 제안

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아의 기질이 매개변인

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

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후,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7가지 가운데 완전 매개적 역할이 2

가지, 부분 매개적 역할이 5가지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각각에 대해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순

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

육행동간의관계에서양육효능감의매개적

역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과 관련하여,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는 다음과

같이 각각 1가지와 4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의 규칙성과 효능감을 함께 투입했

을 때, 유아의 규칙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β = .15, p < .05 → n.s.).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규칙성이 양육에서의 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 2.34,

p < .05).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

아의 규칙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Figure 2).

둘째, 유아의 적응적인 기질이 어머니의 온

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육

에 대한 효능감(β = .32, p < .001 → β = .19,

p < .05) 혹은 불만족감(β = .32, p < .001 → β 

= .22, p < .01)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감소하였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

본 결과, 유아의 적응성이 양육에서의 효능감

혹은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효능감：   


= 3.44,

p < .001, 불만족감：   


=

2.74, p < .01).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

감과 불만족감은유아의 적응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활동성의 경우도 어머니

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β = -.32, p < .001 →

β = -.21, p < .01) 혹은 불만족감(β = -.32, p

< .001 → β = -.24, p < .01)과 함께 투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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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p < .001.

<Figure 3>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activity level

and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때,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Sobel 테스트를 통

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효능감：

   


= -2.84, p < .001, 불만

족감：   


= -2.30, p < .05),

유아의 활동성이 양육에 대한 효능감 혹은 불

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

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불만족감

은 유아의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2)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

육행동간의관계에서양육효능감의매개적

역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완전 매개적 역

할이 1가지, 부분 매개적 역할이 1가지로 나타

났다. 먼저,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아의

활동성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24, p < .01 → n.s.).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활동성이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거부․제

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74, p < .01).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불만

족감은 유아의 활동성과 거부․제재적 양육행

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Figure 3).

다음으로, 유아의 적응성과 양육에 대한 불만

족감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적응성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

소하였다(β = -.32, p < .001 → β = -.16, p <

.05).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적응성이 양육에 대한 불

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

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3.59, p < .001).

즉, 유아의 적응성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

의 관계에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

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비롯하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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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의 기

질이 적응적이고 활동성이 낮으며, 규칙적일수

록 어머니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적응성

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인 양

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적응성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통

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m &

Kim, 2002)나 유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어머

니가 지시․통제적이고, 거부․적대적으로 양육

하기 쉽다는 연구결과(Lim & Park, 2001)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이나 긍정적 정서성

이 높은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

어 낸다는 연구결과들(Crockenberg & Acredolo,

1983; Kim & Lee, 2011)과 유사하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통해, 유아가 새로운 상황에 보다 적응

적이고 생활 전반에 규칙적인 습관을 가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반면, 새로

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가 낮거

나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경우 어머니가 다루

기 어렵다고 지각하고 자녀에게 거부적으로 대

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기 쉽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

(Choi, 200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

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

머니의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기

질보다는 어머니의 기질이나 성격적 특성이 갖

는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Park,

Lee, Moon, & Kwon, 2010)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자신의 부정적 정서나 성격특성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은 이러한 문

제로 인해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방임

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예비분석에

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 가운

데 허용․방임 요인과 다른 연구변인들 간의 관

련성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방임과 같은 부정적 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에서 다소 축소하

여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녀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

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양육행

동의 하위요인으로 온정 및 수용이나 거부, 제

제 및 통제와 같은 변인들은 많이 다루어져 왔

으나(Oh, 2006; Olsen et al., 2002; Sanson et

al., 2004; Shin, 2011), 허용이나 방임과 같은 양

육행동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는 점(Choi,

2005)에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속

적인 학문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불만족감이 낮을수록 온정․수

용적으로 양육하였으며,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하였으나, 어머니의 허

용․방임적 양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지

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율성

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

(Choi, 2005; Desjardin, 2003; Lee, 2009)과 일

관된 결과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

의 훈육행동과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

(Leekers & Crockenberg, 2002)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거부․

제재적인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 강압적이며, 수동적,

소극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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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05; 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

라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

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기 쉬울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허용․

방임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Kim, 2009)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양육효

능감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권

위주의적 양육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허

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결과(Kim & Lee, 2011)와는 일치하였다. 앞

서 언급한 대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임 문항의 응

답 과정에서의 문제, 즉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

으로 응답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방임적 양육은

의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Song, 1993)에서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는 이를 간과

하여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적응성과 규칙성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으

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낮았다. 또한

유아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

한 불만족감이 낮았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불

만족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성

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Kim & Lee,

2011; Moon, 2005)이나 영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과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

게 나타난 연구결과(Ha & Seo, 2010)와도 그 맥

을 같이한다. 특히, 유아의 적응성이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상관을 보인 본 연구결

과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새로운 상황을 회피하

지 않고 적응적일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느끼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

수록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

으키기 쉬우며 부모의 훈육행동이 더 요구될 가

능성이 있다. 즉, 활동성이 높은 특성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발달에 대해 효과적

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나아가 양육

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 이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

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

은 유아의 활동성과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규칙적인 기질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

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다시 어

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된 반면, 유

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에 대

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자녀를 거부하거나 통제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아의 적응성 및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은 유아

의 적응성 및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그리고 유아의 적응성과 거부․제

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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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아가 보다 더 적응적이고 덜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서 이는 결국 긍

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유아의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

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아져서 자녀에게 부정

적인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온정․수용 및 거

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

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발견한 연구결과(Choi,

2005)나 영아의 기질과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연

구결과(Teti & Gelfand, 1991)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이나 긍

정적 정서성을 포함한 순한 기질과 애정적 양육

행동은 부분매개를, 권위주의적인 통제와는 완

전 매개한 연구(Kim & Lee, 2011)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기

존의 영아나 학령기 대상의 연구에서 발견된 결

과를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기질의 측

면을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 등의 요소로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요약해 보

면, 유아의 높은 규칙성 및 적응성과 낮은 활동

성의 기질은 높은 양육효능감에 이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유아의 높은 활동성과 낮

은 적응성은 낮은 양육효능감에 이어 거부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발견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어머

니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 하여금 높은 양육효능감

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

의 기질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양육효능감이 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Gross, Fogg, & Tucker, 1995)에 근거할 때, 어

머니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양육효능

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과 허용․방임적 양육행

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기질이 양육효

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Kim & Lee, 2011)

와 차이가 있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Cutrona & Troutman, 1986)와 같이, 본

연구결과 역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

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또한, 앞서 언

급한 대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들에 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긍정적 기질특성과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양

육행동에 대해 유아의 기질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기

질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양

육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이 어머니

가 긍정적 양육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

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

램에서 유아의 기질특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물론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자 하는

실제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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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

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등 모든 연구변인들을 어머니 보고

에 의해서만 조사하였다. 이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축소 또는 과장될 위험이 있으

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보고자

를 포함하는 연구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법 외에도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방법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또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비롯하여,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사

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

하여 그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 관련 변인으

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관련 변인인 양육효능

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인지적 특

성인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함으로

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발달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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